
 

2020년 1월 19일 주일예배 

행 9:10-19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복 

시작하는 말 
주님은 당시 악명 높았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어 그를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성도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있었던 교회의 위험인물이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나니아는 받아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개 오늘 본문을 가리켜 사람들은 ‘사울의 회심장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기엔 사울 편에서 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연히 말하자면 이 본문은 사울의 회심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중심 말씀 

1. 하나님의 (강권   )하시는 사랑이 만남을 이루어 갑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 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나니아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포기치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나님께 (쓰임 받는   ) 인생이 복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아나니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 때문에 사울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사울을 처음 눈멀게 하셨던 때처럼 다시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 

눈을 뜨게 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볼 때 오히려 그게 더 쉬운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경험은 아나니아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나눔 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을 우리에게 붙여 주십니다 

사울 입장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평생에 간직할 

하나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다가 아나니아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그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나눔 질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리하는 말 
올 한 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01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롬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02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후렴)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 마음문 열기 한주간 감사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94)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